
○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을 퇴임한 후 법무법인에 근무한 것이

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총리 후보자는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42년간

경제·통상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했습니다.

- 2005∼2006년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2007∼2008년

국무총리를 거쳐 2009∼2012년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

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.

- 공직의 경험을 되살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무역협회 회장

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.

-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,

공직 퇴임 5년 뒤인 2017년 12월부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전까지

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. 활동기간 4년간 급여 총액은 세금을

제외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12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. 별도의

법인카드 지급은 없었습니다.

○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개별 기업의 특정현안과 관련된

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, 공무원들에게 전화나 방문을

하여 부탁을 하거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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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김앤장 고문활동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

알려드립니다.



○ 후보자는 △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정부와 기업 고위

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, 정책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

설명하는 업무 △외국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,

국제환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외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조력

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.

○ 따라서, 업무 수행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, 자문 역할을

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.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법무법인 고문 역할을

한 후 공직에 복귀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
